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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작가 공모전, 4인 4색
지금, 바로 여기U 2. 4~15 갤러리그림손(http://www.grim-
son.co.kr/exhibition/index.htm)

/ 선산 기자

서병관 〈선악과(„áœ)〉 철 480×650×800cm 2014

갤러리그림손은 ‘2015년 신진작가 공모전’을 통해 작가 
4인을 선정, <지금, 바로 여기>전을 열었다. 선정작가는 
김봉경(서울대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 김상연(성신여대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 서병관(경기대 환경조각과), 편대식(고려대 
서양화과). 평면/입체, 전통/현대, 구상/추상 등의 작품 양식을 
골고루 감안해 선정됐다. 공모전의 미덕은 서로 다른 성향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신인들에게 저마다 가치의 상대성을 
가늠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 그럴 경우 작품의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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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경은 비단에 채색 기법으로 동물화를 그린다. 요즘 젊은 
작가로는 드물게 전통을 존중하고 고수하면서도 그 내용은 
열려 있다. 특히 쥐 같은 동물을 소재로 사회의 집단 이기적인 
병리 현상을 넌지시 비꼰다. 기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범람하는 
니힐리즘에 대한 풍자이지만, 이러한 세태에서 벗어나 반듯하게 
살고자 하는, 삶에 대한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하다. 김상연은 숲을 
그린다. 재현적인 숲이 아니라 숲에 관한 시각적 촉각적 심리적 
경험을 복합적으로 담는다. 그가 그린 숲은 모노톤 색채와 동일한 
기법의 반복으로 환원된다. 숲은 하나의 피사체로서가 아니라 
작가의 체험 저 깊숙이 내면화된 또 하나의 숲이다. 때로는 깊숙한 
바다의 바닥을, 때로는 저 하늘의 구름바다를 떠올린다. 그는 
자신의 체험으로 길어 올린 숲, 그 기운을 그린다.

편대식 〈무제(큐브 No.14)〉 한지에 연필 150×130cm 2011

서병관은 파편화된 인체를 모티프로 한 용접 조각을 제작하고 
있다. 철 조각 특유의 차가운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 작품 
내용으로까지 연결시킨다. 반들반들한 인체 형상 군데군데에 
부식 표면을 그대로 남겨 상처 입은 듯 비정상의 피부 질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는 단절, 소외, 상실, 고립 등 인간 사회의 
소통 문제를 작품 내용의 기본 틀로 삼고 있다. 그는 불완전한 인간 
육체를 내면의 세계로 연결되는 ‘정신의 창구’로 설정하고 있다. 
육체와 정신의 상호의존성을 적극 피력하는 것이다. 편대식의 
작품은 일견 엄격하고 차가운 기하적 추상으로 보이지만, 제작 
방식이나 감성은 아주 다르다. 그는 일정한 비율로 점점 작아지는 
닮은 꼴 기하 형태를 그려 나간다. 바탕 면(흰 선으로 보이는)을 
남겨 두고 연필로 색 띠를 칠한다. 프랭크 스텔라의 <블랙 
페인팅>을 떠올린다. 흑과 백에 부여된 ‘그림’과 ‘바탕(지지대)’의 
역할을 역전시켜 기이한 일루전 효과를 얻고 있다. 실상 편대식이 
그은 선은 기계적으로 보이지만 손맛이 대단히 중시되고 있다. 
손 작업은 일정한 규율과 규칙을 세우고 그려 나가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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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형태는 떨리고 흔들리기 십상이다. 작가는 이 조형의 체험을 
자신(혹은 우리 모두의) 삶에 대입한다. 의지대로 풀리지 않는 이 
세상살이.

젊은 작가들의 작품에서 자주 목격하는 현상은 작품 형식과 
내용의 대립과 충돌이다. 두 요소를 다 잡으려다, 두 요소 다 
삐거덕거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에도 이 실험과 방황의 
미로를 헤쳐 나와야 비로소 참다운 창작의 길을 걷게 되는 법이다. 
이번 전시도 미완의 도정이지만, 신선한 젊은 도전의식만큼은 
충분히 감지되는 기분 좋은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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